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입니다.「 」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 속의 왕 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 ,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 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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